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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대사회에 접어들며 한국여성의 삶에서 일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취업모의 일가정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가정의 책임을 주로 여성에게 강조하

는 사회적 분위기는 남아있어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직업인과 어머니 역할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

다. 특히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시기는 취업모에게 강도 높은 돌봄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직

장에서는 중간관리자로서 역량 개발 및 성취가 중요한 시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Seol & Park, 

2019), 역할 병행에 따른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통계청 조사(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1)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 육아로 인한 기혼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이 2015년 29.8%에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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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sychosocial well-being of working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It investigated the mediation effects of sociological ambivalence in the relations of psychosocial 

well-being with a family-supportive work environment and with the gender-role stereotype of family 

members. In addition, it test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the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 in 

workplace and meta-mood. Data were obtained from 476 working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Using 

SPSS 25.0,  Cronbach's alpha reliability was calculate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generated,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performed.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analyses were carried out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3.5 program.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ociological ambivalen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well-being and a family-supportive work environment. The mediating 

effect of sociological ambivalence was moderated by emotional attention, a sub-factor of meta-mood. 

Second, sociological ambivalen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well-being and the gender-

role stereotype of family members. In addition, the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 in workplace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ological ambival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der-role stereotype of 

family members and psychosocial well-being.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inform discussion on changing 

policy and education to improve the psychosocial well-being of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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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애·안정신

43.2%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모가 직업인과 어머니 역할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취업모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는 자책감, 불안, 우울 등을 경험하며, 가족관계나 직장적응

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Ha & Kwon, 2006; 

Han, 2014; Kim & Kim, 2010; Kim et al., 2013; Ye & An, 

2020), 일부 연구들(Choe & An, 2021; Lee & Lee, 2010; Yang 

& Choi, 2011)은 취업모의 긍정적 적응에 초점을 두어 심리적 또

는 사회적 안녕감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은 사회구

조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심리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

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Keyes (1998)의 견해와 직장 및 가정

을 오가며 생산적 활동을 하는 취업모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자

신의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개인 수준의 만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서 직업인과 어머니 역할을 병행하며 심리사회적으

로 잘 기능한다고 느끼는 것도 취업모의 적응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이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

할 때 심리사회적으로 잘 기능하고 적응하여 만족하는 상태를 심

리사회적 안녕감으로 정의하고,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심리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직장과 가정, 개인 차원의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심리사회적 안녕감 증진에 대해 다차원적

으로 개입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및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취

업모의 심리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계

먼저 심리사회적 안녕감은 개인이 속한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

으므로 취업모가 속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Choi & Son, 2016; Kim et al., 2011; Kim, 2020; 

Park, 2018; Ryu et al., 2013; Yang & Shin, 2011)은 취업모

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인으로 양육 등의 

책임을 주로 여성에게 두는 사회 전반의 고정관념과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에 대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사회구조에 주목하였다. 젠

더화된 사회구조는 취업모에게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기대하는 

반면, 남성위주로 형성된 일중심적 조직구조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기를 기대하므로, 취업모는 직장과 가정 모두의 기

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에 취업모는 엄마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조직의 기대만큼 일에 헌신

하기 어려워 승진을 포기하거나 이직을 고려하기도 한다(Jeong 

& Ryu, 2020; Kim et. al., 2011; Yang & Shin,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모의 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 요인이 취업모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직장환경과 가정환경으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취업모의 직업인과 어머니 역할 경험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장환경 요인으로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란 조직이 구성원의 직장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얼마나 지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대해

서 조직 내 공유되는 가치와 생각을 의미한다(Thompson et 

al., 1999).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는 사회적 안녕감(Choe & An, 

2021)과 삶의 질(Yoo, 2008)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므로, 취업

모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

할 수 있다. 

가정환경 요인으로는 가족들이 취업모의 역할에 대해 가지는 

가치관 중 취업모가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사회적 기대로 

작용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배우자의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는 취업모의 사회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이 있다(Choe & An, 2021). 또한 주변 사람들이 취업

모에게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만 강조하는 태도를 가지면 취업모

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커진다(Kim et. al., 2013). 따라서 취업모

에게 중요한 타자가 되는 배우자, 친가 및 시가 가족구성원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

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취업모의 심리사회적 안녕감

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족친

화적 조직문화 및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취업모의 심

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적 양가감정의 매개효과

심리사회적 안녕감은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므

로 직장이나 가정과 같은 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 요

인의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사회적 양가감정

(sociological ambivalence)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적 양가감정

은 개인의 역할이나 지위에 대해 사회구조적 수준에서 모순적인 

기대나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규범의 압력이 동시에 가해질 때 발

생하며(Connidis, 2015; Lüscher, 2005; Willson et al., 2003), 

긍정과 부정의 모순된 정서가 동시에 발생하여 팽팽하게 맞서는 

정서상태를 뜻한다. 취업모의 경우 직업인과 어머니 역할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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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행하는데, 양립하기 어려운 두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커지면 취업모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양가감정을 경험하

게 된다(Choe & An, 2021). 

이러한 사회적 양가감정은 특정 집단에 불평등하게 구성된 

사회구조를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Connidis & McMullin, 

2002; Lüscher, 2005). 그러나 심리적 양가감정이 심리적 안

녕감을 저해하고, 사회적 양가감정이 사회적 안녕감을 저해하

는 것으로 나타난 국내외 연구들을 볼 때(Choe & An, 2021; 

Lowenstein, 2007; Mun & An, 2019; Suitor et al., 2011), 

취업모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적 양가감정의 부정적 

영향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

고자 한다. 

한편 사회적 양가감정이 취업모의 역할에 대해 모순되는 사회

적 기대로 인해 유발된다는 점은 여권주의 이론의 기본 개념인 젠

더(gender)와 잘 연결된다. 젠더는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권력이 

분배되어 불평등하게 구성된 사회적 성차를 의미하며, 사회계급

이나 인종처럼 하나의 사회구조로 여겨진다. 여권주의는 가정에

서 젠더화된 권력관계가 사회에서 나타나는 권력관계와 상호작

용한다고 주장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일을 구분하

여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형성된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다. 이에 근

거하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및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심리사회적 안녕감의 각 관계에서 사회적 양가감정이 매개할 가

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는 낮은 사회적 

양가감정과 상관이 있으며(Choe & An, 2021), 일가정갈등, 양

육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부담을 감소시키므로(Jeong & Jeon, 

2014; Lee et al., 2007), 취업모의 사회적 양가감정도 낮출 것

이라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가 

취업모의 사회적 양가감정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Choe & An, 

2021), 어머니 역할을 전통적인 수준으로 해내기를 바라는 주위

의 기대로 인해 취업모가 부담을 느끼거나 갈등을 겪기도 한다는 

선행연구 보고에 근거하면(Han, 2014; Kim et. al., 2013), 가족

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취업모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양가

감정을 증가시킬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및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취업모의 심리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각 관계를 사회적 양가감정이 

매개할 것으로 보고, 이들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3. 조직구성원의 성역할태도 및 상위기분의 조절된 매개효과

생애과정에서 양가감정의 경험은 필연적으로 여겨지기 때문

에 양가감정이 발생하면 협상하고 조절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Connidis & McMullin, 2002; Lüscher, 

2005; Lüscher, 2011). 사회적 양가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이 사회적 양가감정을 유발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거

나, 이미 발생한 사회적 양가감정이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저해하

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같은 직장환경 요인이 취업모의 

개인 정서인 사회적 양가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으

로, 직장 내 사회적 관계인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역할태도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상사나 동료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여성에게 가정의 책임, 남성에게 직장의 책임을 더 

강조하여 주요 업무나 승진 등의 기회를 남성에게 우선으로 둔다

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돌봄에 대한 규

범적 의무를 기대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는 취업모의 양가감정

을 증가시키고(Connidis, 2015; Connidis & McMullin, 2002; 

Lüscher, 2004) 일가정양립을 낮춘다(Kim & Shim, 2016). 즉,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취업모일수록 

역할에 대한 사회적 양가감정을 더 가지게 되는데, 이때 조직에서 

일가정 균형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이들의 사회적 양가감정은 

더욱 증가하여 심리사회적 안녕감도 저해될 것이다. 

또한,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직장환경과 관련된 

변인이지만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규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

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회적 양가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생활균형에 대한 전이모

델(Spillover Model)에 따르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개인의 심리적 

이동이 발생한다(Grzywacz & Marks, 2000). 그러므로 조직구성

원의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취업모는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사회적 양가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

을 것이며 이는 결국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감소시킬 것이라 예측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및 가족구

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회적 양가감정을 매개하여 심리사회

적 안녕감에 이르는 각 경로에서 사회적 양가감정의 매개효과가 

조직구성원의 성역할태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밝히고자, 이

들 관계를 조절된 매개모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양가감정이 발생했을 때 이를 관리하고 심리

사회적 안녕감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상위기분

(meta-mood)은 자신의 정서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리하는 능력

을 의미하며(Mayer & Gaschke, 1988)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Im & Jang, 2004) 심리적 안녕

감(Lee, 2019)을 높이므로, 사회적 양가감정과 심리사회적 안녕

감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가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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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애·안정신

즉,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및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

향으로 사회적 양가감정이 증가하더라도 상위기분의 수준이 높은 

취업모는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여 이해하고 조절하므로 심

리사회적 안녕감이 덜 저해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및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심리사회적 안녕감

의 각 관계에서 사회적 양가감정의 매개효과가 상위기분의 수준

에 따라 달라지는지 밝히고자, 이들의 관계를 조절된 매개모형으

로 확인하고자 한다. 상위기분은 정서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의미하는 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의 질적 차이를 이해하

고 구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적 기분을 유

지시키고 부적 정서의 조절능력을 의미하는 정서개선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요인의 기능이 구분된다(Lee & 

Lee, 1997; Salovey et al., 1995). 따라서 본 연구는 상위기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심리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양가감정과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  문제 2.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심리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양가감정과 상위기분은 조절된 매개효과

를 가지는가?

연구  문제 3.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심리사회적 안

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양가감정과 조직구성원의 전

통적 성역할태도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 문제 4.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심리사회적 안

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양가감정과 상위기분은 조절

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자녀 중 미취학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으

며, 전일제로 근무하는 기혼 취업여성 476명이다. 연구대상 표집

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편의표집 방식으로 추출되었으며 온라

인으로는 인터넷 워킹맘과 직장맘 커뮤니티를 통하여 설문하였고 

오프라인은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소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온라인 설

문지 221부와 오프라인 설문지 291부로 총 512부를 회수하였으

며 연구대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를 제외한 47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평균 연령은 

38.5세로 30대 51.9%, 40대 45%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수는 1

명 46.2%, 2명 45.2%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3.7%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관리·사무직이 49.2%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회사유형의 경우 민간기업 58.6%, 공공기관 41.4%

로 나타났다. 월가구소득은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38.0%,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32.8%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심리사회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

하여, Ryff (1989)의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척도를 An 등(2004)이 번안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와 본 연구에

서 번안과 재번안의 과정을 거친 Keyes (1998)의 사회적 안녕감

(social well-being) 척도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들 척도는 미국

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이므로, 취업모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문항을 선별하고자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심리적 안녕감의 9문항과 사회적 안녕

감의 9문항이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나 총 18개 문항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척도에는 ‘지금까

지 내가 성취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내

게 위안이 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척도의 응답범주는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

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향이 다른 문항을 역산한 후 모든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심리사회적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양가감정

사회적 양가감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Pillemer & Suitor (2002)

의 연구에서 사용된 2문항(two global questions)과 Zygowicz 

(2006)의 척도를 바탕으로 Mun과 An (2014)이 사용한 13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어머니 역

할과 직장인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이

루어져 있으며, 방향이 다른 문항을 역산한 후 모든 문항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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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개인, 가족, 직장 관련 변인 중심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양가감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3으로 나타났다.

3)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는 Shin 등(2014)의 연구에서 제안된 바

와 같이, 가족지지적 문화규범, 상사 지지, 동료 지지 척도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족지지적 문화규범은 Ozeki (2003)의 척

도(Family-Supportive Culture Norms)를 Lee 등(2007)의 

연구에서 번안한 도구 5문항이 사용되었고, 상사 지지는 Thomas 

& Ganster (1995)의 ‘상사 지원 척도(Supervision Support 

Scale)’를 Shin 등(2014)의 연구에서 번안한 도구 9문항이 사용

되었으며, 동료 지지는 Greenberger & O’Neil (1993)의 ‘동료 지

지 척도(Coworker Support Scale)’를 Cho와 Lee (1998)가 번안

한 도구 4문항이 사용되었다. 척도는 ‘우리 회사에서는 일에 매진

할 것인지 가족 혹은 개인적 삶에 집중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한

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

어져 있으며, 방향이 다른 문항을 역산한 후 모든 문항의 합산점

수가 높을수록 조직문화가 가족친화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로 나타났다.

4)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Cho

와 Im (2016)이 Bonney & Kelley (1996)의 부모역할신념척도

(Beliefs Concerning the Parental Role Scale)를 바탕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어머니아버지 역할 신념 척도의 하위요인 중 ‘양육

자-어머니 신념’ 5문항, ‘생계부양자-아버지 신념’ 3문항과 한국

아동패널의 성역할가치 척도 6문항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

는 3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자녀의 주 양육자는 엄마이어야 한다’ 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배우자, 친가 가족구성원, 

시가 가족구성원의 3개 항목을 만들어 가족구성원의 평소 생각을 

취업모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응답범주는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

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우자, 친가 및 시가 가족구성원에 대해 응

답한 모든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취업모가 가족구성원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전통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5로 나타났다.

5)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역할태도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Sex-role Orientation 

Scale(SRO, Osmond & Martin, 1975)과 Sex-role Ideology 

Scale(SRI, Mason & Bumpass, 1975)을 바탕으로 Jeong (1983)

이 제안한 성역할태도척도(Gender-Role Attitudes Scale: 

GRAS)를 Kim과 Kim (1998)이 수정한 척도에서 ‘직업역할’에 해

당하는 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는 ‘남성은 여성보다 

직업적인 리더십을 수행하는 능력이 더 좋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상사, 동료의 2개 항목을 만들어 이

들의 평소 태도를 취업모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척도

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

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사와 동료에 대해 각각 

응답한 모든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취업모가 조직구성원의 

성역할태도를 전통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2로 나타났다. 

6) 상위기분

상위기분은 Mayer & Gaschke (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Salovey 등(1995)이 개발한 특성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

Mood Scale: TMMS)를 Lee와 Lee (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상위기분은 정서에 대한 주의(5문

항), 정서인식의 명확성(11문항), 정서개선(5문항)의 3개 하위요

인으로 나누어지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나는 

자주 나의 느낌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보통 내 느낌들에 대해 매

우 명확하다’, ‘기분이 나쁠 때에도 좋은 생각을 떠올리려고 노력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이

루어져 있으며, 방향이 다른 문항을 역산한 후 합산점수가 높을수

록 상위기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정서에 대한 주의 .73, 정서인식의 명확성 

.77, 정서개선 .76로 나타났으며, 상위기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64로 나타났다.

7) 통제변인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육분담도를 통제하였다. 또한 취업모의 심리사회적 적

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취업모의 연령, 교육수준, 월가

구소득, 자녀 수도 통제하였다(Kim, 2011; Park, 2018; Yang 

& Shin, 2011). 양육분담도 척도는 선행연구(Han, 2011; Yoo, 

1999)를 바탕으로 구성한 Jeon (2014)의 양육분담 척도와 한국

아동패널에서 NICHD (1999)의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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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Development(SECCYD)를 번역하여 사용한 양육분담(My 

Time Spent as a Parent: Child Care Activities) 척도를 참고하

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

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100%를 기준으로 취업모

와 배우자, 양육조력자의 양육분담도를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

록 하였고, 이 중 취업모 본인의 양육분담도를 통제변인으로 사용

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들은 PASW ver. 18.0(SPSS Inc., Chicago, 

IL, USA)과 SPSS PROCESS macro ver. 3.5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분석을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model 4, model 7, model 14를 통해 매

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에 앞서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Table 1과 같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는 사회적 양가감정과 부

적 상관(r=-.29, p＜.001)이 있었고, 사회적 양가감정은 가족구

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r=.18, p＜.01) 및 조직구성원의 전통

적 성역할태도(r=.23, p＜.001)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는 심리사회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r=.38,  

p＜.001)이 있었고, 심리사회적 안녕감은 가족구성원의 성역

할 고정관념(r=-.13, p＜.01) 및 사회적 양가감정(r=-.40,  

p＜.001)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위기분의 하위

요인인 정서에 대한 주의(r=.41, p＜.001), 정서인식의 명확성

(r=.50, p＜.001), 정서개선(r=.41, p＜.001)은 심리사회적 안

녕감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2. 연구모형 검증

모든 분석에는 취업모의 연령, 교육수준, 월가구소득, 자녀 

수, 양육분담도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고, 부트스트랩 샘플

은 5,000개로 지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였다. 또

한, 상호작용변인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조절된 매개지수의 유의성 여부를 이용하여 

판단하는데(Lee, 2020),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4에서 조절된 매

개지수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는데, 이를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심리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

회적 양가감정과 상위기분의 조절된 매개효과

(1)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심리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

회적 양가감정의 매개효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심리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사회적 양가감정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Table 2에 

Table 1. Correlations between Study Variables (N=476)

1 2 3 4 5 5-1 5-2 5-3 6

1.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1

2.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 -.19*** 1

3. 사회적 양가감정 -.29*** .18** 1

4.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역할태도 -.46*** .42*** .23*** 1

5. 상위기분 .34*** -.10* -.40*** -.30*** 1

5-1. 정서에 대한 주의 .26*** -.07 -.15*** -.26*** .77*** 1

5-2. 정서인식의 명확성 .35*** -.12** -.50*** -.28*** .77*** .44*** 1

5-3. 정서개선 .19*** -.04 -.31*** -.17*** .76*** .30*** .42*** 1

6. 심리사회적 안녕감 .38*** -.13** -.40*** -.41*** .57*** .41*** .50*** .41*** 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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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개인, 가족, 직장 관련 변인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는 사회적 

양가감정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B=-.29, p＜.001), 사회적 양

가감정이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B=-.32,  

p＜.001),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21, p＜.001), 사회적 양가감정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심리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

였다. 매개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가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대해 가지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을 살펴보면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가족친화적 조

직문화의 간접효과가 .09로 나타났고,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사회적 양가감정을 통하여 심리사회적 안녕감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심리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

회적 양가감정과 상위기분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사회적 양가감정을 매개하여 심리사

회적 안녕감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상위기분의 하위요인인 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개선의 각 수준에 따라 달라

지는지 확인하고자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4를 통해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위기분의 하위요인인 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개선이 조절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조절된 매개지수의 유의

Table 2. Mediating Effect of Sociological Ambivalence

경로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 사회적 양가감정 -.29 .04 -6.58*** -.38 -.20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 심리사회적 안녕감 .21 .04 5.54*** .14 .29

사회적 양가감정 → 심리사회적 안녕감 -.32 .04 -8.15*** -.39 -.24

***p<.01 

Table 3. Bootstrapping Outcome

효과 Effec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30 .04 .23 .38

직접효과 .21 .04 .14 .29

간접효과 .09 .02 .06 .13

Table 4.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Attention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LLCI ULCI

(constant) 사회적 양가감정 1.42 .32 4.40*** .79 2.06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29 .04 -6.58*** -.38 -.20

(constant) 심리사회적 안녕감 2.65 .32 8.34*** 2.03 3.28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17 .04 4.56*** .10 .25

사회적 양가감정 (A) -.30 .04 -7.99*** -.37 -.23

정서에 대한 주의 (B) .20 .03 6.62*** .14 .26

A✕B .10 .05 2.22* .01 .19

조절변인 매개변인 조절된 매개지수 SE LLCI ULCI

정서에 대한 주의 사회적 양가감정 -.03 .01 -.06 -.00

*p<.05, ***p<.001

Figure 1.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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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여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00으로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LLCI) -.04, 상한 값(ULCI) .04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개

선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00이었고,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

(LLCI) -.05, 상한 값(ULCI) .03으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에 대한 주의를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분석에서는 유의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를 자세히 제시하면 Table 4 및 

Figure 1과 같다.

Table 4와 Figure 1을 보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사회적 양

가감정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유의하였으며(B=-.29, p＜.001), 

사회적 양가감정이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도 유

의하였고(B=-.30, p＜.001),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심리사

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났다(B=.17,  

p＜.001). 또한 매개변수인 사회적 양가감정과 조절변수인 정서

에 대한 주의의 상호작용항(A✕B)이 종속변수인 심리사회적 안

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0, p＜.05).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결정하는 조절된 매개지수는 -.03

으로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LLCI) -.06, 상한 값

(ULCI) -.00으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

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면 조절된 매

개의 탐색과정을 거친다. 조절변인인 정서에 대한 주의의 수준에 

따른 유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특정 값 선택방법으로 조

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정서에 대한 주의가 낮은 집단(-1SD), 평균 집

단(Mean), 높은 집단(+1SD) 모두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

함하고 있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

다. 또한 정서에 대한 주의의 높은 수준(B=.07)에서 낮은 수준

(B=.11)으로 갈수록 간접효과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때, 정서

에 대한 주의가 낮아질수록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심리사회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양가감정의 매개효과가 강해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2)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심리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

계에서 사회적 양가감정과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1)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심리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

계에서 사회적 양가감정의 매개효과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심리사회적 안녕감의 관계에

서 사회적 양가감정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사회적 양가감정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B=.13, p＜.001), 사회적 

양가감정은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B=-.37,  

p＜.001),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07, p＜.001), 사회적 양

가감정이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심리사회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매개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가족구

Table 5. Conditional Indirect Effect

조절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 심리사회적 안녕감

B SE LLCI ULCI

정서에 대한 주의 사회적 양가감정 -1SD .11 .03 .06 .16

Mean .09 .02 .05 .13

+1SD .07 .02 .03 .11

Table 6. Mediating Effect of Sociological Ambivalence

경로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 → 사회적 양가감정 .13 .04 3.46*** .06 .21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 → 심리사회적 안녕감 -.07 .03 -2.08* -.13 -.00

사회적 양가감정 → 심리사회적 안녕감 -.37 .04 -9.48*** -.44 -.29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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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대해 가지는 간

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트랩핑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을 살펴보면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간접효과가 -.05으로 나타났고, 95% 신뢰구

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회적 양가감정을 

통하여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심리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

계에서 사회적 양가감정과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역할태도

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심리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

계에서 사회적 양가감정의 매개효과를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

역할태도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SPSS PROCESS macro

의 model 7을 통해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8 및 Figur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8을 보면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회적 양가

감정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유의하였으며(B=.09, p＜.05), 가족

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B=-.07, p＜.001)과 사회적 양가감

정(B=-.37, p＜.001)이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

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가족구성원의 성역

할 고정관념과 조절변수인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상

호작용항(A✕B)이 매개변수인 사회적 양가감정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1, p＜.01). 조절된 매개지수는 

-.04로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LLCI) -.07, 상한 

값(ULCI) -.01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

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조절변인인 조직구성원의 성역할 

태도의 수준에 따른 유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특정 값 선

택방법으로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를 보면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낮은 수

준(-1SD)인 경우에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평균 수준

(Mean)과 높은 수준(+1SD)의 경우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

함하고 있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

다. 즉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회적 양가감정을 매

개하여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구성원의 전통

적 성역할태도가 낮은 수준(-1SD)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평균

(mean) 수준일 때와 높은 수준(+1SD)일 때는 유의하게 작용하였

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심리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양가감정의 매개효과를 조직구성원의 전통

Table 7. Bootstrapping Outcome

효과 Effec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12 .03 -.18 -.05

직접효과 -.07 .03 -.13 -.00

간접효과 -.05 .01 -.08 -.02

Table 8.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 in Workplace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LLCI ULCI

(constant) 사회적 양가감정 3.47 .30 11.73*** 2.89 4.05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 (A) .09 .04 2.14* .01 .18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역할태도 (B) .13 .03 3.77*** .06 .19

A✕B .11 .04 2.81** .03 .19

(constant) 심리사회적 안녕감 4.00 .29 14.03*** 3.44 4.56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 -.07 .03 -2.08* -.13 -.00

사회적 양가감정 -.37 .04 -9.48*** -.44 -.29

조절변인 매개변인 조절된 매개지수 SE LLCI ULCI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역할태도 사회적 양가감정 -.04 .02 -.07 -.01

*p<.05, **p<.01, ***p<.001

Figure 2.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 in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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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애·안정신

적 성역할태도가 조절하여, 이들 관계에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및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

관념이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각 관계에서 취업모의 사회적 양가감정이 매개하는지 살

펴보고, 사회적 양가감정의 매개효과가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

역할태도 및 취업모의 상위기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조절된 

매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취업모의 심리사회적 안녕감

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심리사회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

구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취업모의 심리사회적 안녕감 간

의 관계에서 사회적 양가감정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심리사회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양

가감정의 매개효과를 밝힌 본 연구결과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일가정갈등을 매개하여 직장생활만족 및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Lee et al., 2005)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즉,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지하는 조직환경에서 취업모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란스러운 정서를 덜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긍정

적 경험은 궁극적으로 취업모가 가정과 직장환경에 속한 구성원

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사회와 자신에 대해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가족친화지원

사업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혜택을 확대하거나 가족친화인증

준비 컨설팅 및 가족친화경영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장교육 등을 

강화한다면 취업모의 심리사회적 안녕감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사회적 양가감정을 매개하

여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상위기분의 하

위요인 중 정서에 대한 주의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사회적 양가감

정의 매개효과가 강해져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에 대한 조직의 지지

가 낮으면 취업모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좋고 싫음이 공

존하는 모순되는 감정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취업모가 내면에

서 발생하는 양가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심리사회적 안녕감이 

덜 저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상위기분 중 정서에 대한 주

의가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공감능력으로 기능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들(Kim, 2005; Kim, 2009)

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정서에 대한 주의 수준이 높은 사람

들의 경우, 개인의 노력으로 바꾸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서 유발

된 사회적 양가감정을 느낄 때 자기 내면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주

의를 기울이면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게 되므로, 양가감

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타인과의 관

계에서 느끼는 불만족을 덜 경험할 수 있어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가 직업인과 어머니 역

할을 동시에 수행할 때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정서에 주의를 기울

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직장맘

지원센터의 취업모 지원 프로그램에서 정서 관리를 위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모를 위한 상담지원 시 취업모가 

다양한 역할을 병행하며 양가감정을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의 정서

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돕는 교육도 이들이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취업모의 심리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양가감정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에 대한 의무를 여성에게 과중하게 

부과하도록 사회화된 가족관계가 취업모에게 양가감정을 일으키

게 된다고 주장한 학자들의 견해(Choe & An, 2021; Connidis, 

2015; Connidis & McMullin, 2002)에서 보다 확장하여, 취업모

의 심리사회적 안녕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

힌 결과이다. 이는 가족구성원들이 취업모의 현실을 직면하는 시

각을 가지고 젠더 혹은 세대 차이를 이해하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직장이나 보육기관, 육아종합지원

Table 9. Conditional Indirect Effect

조절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심리사회적 안녕감

B SE LLCI ULCI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역할태도 사회적 양가감정 -1SD .00 .02 -.03 .04

Mean -.03 .02 -.07 -.00

+1SD -.07 .03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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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벌이 부부와 조부모를 대상

으로 취업모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족 내 양성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족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더불어,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하

나의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사회복지 기관 등에서 실시

되고 있는 부모공동육아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남성의 가족친화

제도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족 내 

양성평등한 부모역할 인식의 확산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조직구성원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의 수준이 높을 

때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심리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

계에서 사회적 양가감정의 매개효과가 강해지는 조절된 매개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조직구성원의 전

통적 성역할태도가 낮은 수준을 제외하고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

인 경우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장환경 요인이 가정환경에서 유

발되는 사회적 양가감정을 증가시켜 개인의 안녕감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전이모델에서 일

과 가족 중 한 영역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다른 영역의 부정적 경

험에 영향을 준다는 부정적 전이로 설명할 수 있다(Grzywacz & 

Marks, 2000). 조직이 업무배치나 승진 등에 대한 결정을 성별

에 근거하여 여성의 직업인 역할을 제한하는 분위기가 강한 조직

에 속한 취업모의 경우 직장에서 가정으로 부정적 전이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이가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

정관념이 사회적 양가감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화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에게 돌봄의 의무를 기대하

는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에 부딪히면 취업모는 양가감정을 경험

하는데(Connidis & McMullin, 2002; Connidis & McMullin, 

2015; Lüscher, 2004) 직장환경에서 조직구성원의 전통적인 성

역할태도를 높게 지각하면서 동시에 가정환경에서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도 높게 지각한다면 이러한 기대는 직업인 역할

도 수행하는 취업모에게 어느 쪽의 기대도 충족시킬 수 없는 모

순으로 작용하여 역할에 대한 사회적 양가감정을 일으키고, 궁극

적으로 심리사회적 안녕감이 저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환경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수준

을 낮추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역할을 전통적인 기준으로 구분하

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조직 차원

의 개입이 강조된다. 취업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업무에

서 배제되거나 업무능력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하

게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정책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책

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노력도 따라야 할 것이다. 성별 및 고용 형

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관련 정보와 임금 격차 현황을 의무

적으로 공개하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노동

시장 내 성차별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정

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취업모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기 위한 접근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사회적 양가감

정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심리사회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따라서 취업모의 심리사회적 안녕감 증진에는 직장

이나 가정과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성역할 고정관념의 개

선이 중요하며, 취업모의 경험에 대해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의 용이성으로 인해 편의표집방식으로 표

본을 추출하여 연구대상의 직업유형이 편중되었다는 제한점이 있

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대표성 있는 연구대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취

학 자녀를 둔 취업모만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제한점이 있

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요구되는 학령기 자녀

를 고려하는 등 자녀의 연령 특성에 따른 취업모의 사회적 양가감

정과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

적 양가감정과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척도구성의 어려움으로 

기존의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한 제한점

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들 변인에 대한 척도 개발이 이루어진

다면 취업모의 사회적 양가감정과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대해 보

다 정교한 접근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넷째, 본 연구는 대리양

육 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양

육을 전담하는 취업모는 사회적 양가감정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심리적 양가감정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조부모와 

취업모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양가감정에 주목한다면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취업

모의 응답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취업모가 가지는 주관적 관점이

나 심리적 상황이 연구 전반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추

후 연구에서 조직구성원이나 가족구성원의 태도와 생각을 함께 

측정한다면 이 부분이 보강되리라 본다. 여섯째, 본 연구는 취업

모를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여 남성의 경험을 살펴보지 못했다. 남

성은 여성과 사회화 경험이 다르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다

르므로, 추후 연구에서 맞벌이 부부의 사회적 양가감정과 심리사

회적 안녕감에 주목한다면 의미 있을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취업모를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였지

만 미취학 자녀의 연령 및 학령기 이상 자녀 유무를 통제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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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한점이 있다. 자녀의 연령은 취업모의 심리사회적 안녕감과 

가족들과의 역동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

진다.

첫째, 취업모의 심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안녕감에 대해 심리사회적 발달

의 관점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취업모의 가

정 및 직장환경의 특성이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

계에서 사회적 양가감정의 매개역할을 밝힘으로써 취업모의 심리

사회적 안녕감에 대하여 개인, 가정 및 직장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설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

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동시적 경험을 의미하는 사회적 양가

감정에 주목하여 취업모의 일가정 경험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차원으로 접근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을 두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넷째, 조직구성원의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상위기분의 조절

된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취업모의 사회적 양가감

정을 관리하고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 외적, 

내적 차원의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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